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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연극과 음악의 결합이며 극적인 이야기를 노래로 전개하는 서양예술음악의 대표적인 성악 장르

인 오페라의 작곡가들은 그리스 비극의 상연 방식을 재현하려는 의도로 장르가 발생한 바로크 초

기부터 말과 음 또는 시와 음악의 관계를 고심하고 이들의 이상적인 결합 방법을 찾는 노력을 멈추

지 않았다.1) 이러한 노력은 짜임새 있는 극을 전제로 음이 말을 따라가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오

페라의 발전 초기를 거쳐, 아름다운 다 카포 아리아를 오페라 최고의 표현 가치로 여겼던 이탈리아 

바로크 오페라가 그 전성기를 누리며 시보다 음악을 우위에 놓는 변화로 이어졌다. 이후 음악의 이

러한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난 시와 음악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글루크(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가 18세기 중반에 오페라 개혁을 이끌어 시와 음악의 균형 있는 표현

을 지향했다. 계속된 시대에는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가 음악적인 해학

이 넘치는 오페라 작품으로 음악의 완전한 주도만이 시의 가치도 더불어 높일 수 있음을 보이면서 

음악이 다시금 시의 우위에 서는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었다. 나아가 이 흐름은 드라마를 담은 시와 

음악을 비롯한 오페라 구성 요소의 동등성을 강조한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의 종합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9072)

 1) 노래로 이야기 전개를 하는 오페라에서 말 또는 시는 언어적인 가사의 내용을, 음 또는 음악은 노래 선율 및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말하며, 이 두 가지는 작품을 만드는 중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목을 비롯하여 

‘시와 음악’을 중심 용어로 활용했지만, 말과 음 또한 필요에 따라 간간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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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작품의 미학과 노래 중심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의 오페라 철학이 공존했던 19세

기의 창작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시와 음악의 이상적인 결합을 추구한 오페라 작곡가들의 

부단한 노력은 오페라 창작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와 음악의 이상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 오페라 작

곡가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과제였다는 것과 그 해답을 찾으려는 의지는 작곡가들의 개별적이

고 깊이 있는, 내적인 창작 작업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 언어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대표적인 전통 장르인 오페라 창작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강했던 20세기에 들어서도 음악 

언어와 오페라 양식에서 전통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오페라를 창작하려는 작곡가들에게서 변화하지 

않은 사실이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도 많은 작곡가가 오페라 창작 역사의 흐름에 함께했지만, 그

중에서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의 노력과 결실은 단연 눈에 뜨인다. 그

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48년 동안 모두 15곡의 오페라를 꾸준하게 내놓았다.2) 작품 하

나하나에는 시와 음악의 이상적인 결합에 관한 문제에 항상 도전하면서 앞서 언급한 오페라 역사에

서의 시냐 음악이냐의 우위에 관한 엇갈린 흐름을 자신의 오페라 작품 안으로 끌어와 재조명하고 

향상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르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렇듯 슈트라우스의 15곡 모두가 시와 음악의 이상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오페라 작품으

로서 그 개별성과 창의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특별히 마지막 오페라 ≪카프리치

오≫에 관심을 둔 이유가 있다. 슈트라우스는 앞선 14곡의 작품에서는 오페라 대부분이 그런 것과 

같이 역사, 전설, 신화, 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재를 가져와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며 작품 

내적으로 시와 음악의 이상적인 결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카프리치오≫에서는 시

와 음악, 두 요소를 직접 이야기 소재로 삼아 시와 음악의 우위 논쟁과 오페라에서의 이상적인 결

합에 관한 문제에의 도전 자체를 전면에 세우는 흥미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년의 작

곡가가 오랜 시간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스스로 쌓아왔을 시와 음악의 관계에 관한 생각을 관객과 

직접 나누려는 진지한 시도이기도 하다.3)

 2) 15곡의 오페라 작품은 ≪군트람≫(Guntram, op. 25, 1893), ≪불의 위기≫(Feuersnot, op. 50, 1901), ≪살

로메≫(Salome, op. 54, 1905), ≪엘렉트라≫(Elektra, op. 58, 1908), ≪장미의 기사≫(Der Rosenkavalier, 

op. 59, 1910), ≪낙소스의 아리아드네≫(Ariadne auf Naxos, op. 60, 초판 1912, 2판 1916), ≪그림자 없

는 여인≫(Die Frau ohne Schatten, op. 65, 1917), ≪인테르메초≫(Intermezzo, op. 72, 1923), ≪이집트

의 헬레나≫(Die agyptische Helena, op. 75, 1927), ≪아라벨라≫(Arabella, op. 79, 1932), ≪말 없는 여

인≫(Die schweigsame Frau, op. 80, 1935), ≪평화의 날≫(Friedenstag, op. 81, 1936), ≪다프네≫

(Daphne, op. 82, 1937), ≪다나에의 사랑≫(Die Liebe der Danae, op. 83, 1940), ≪카프리치오≫(op. 

85, 1941)이다. 각 작품에 제시한 연도는 작곡을 완성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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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치오≫는 음악에서 활용하는 용어 ‘카프리치오’가 서양예술음악의 역사에서 다

양한 장르와 형태로 나타나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변덕’이라는 어원과 “풍부한 아이

디어를 담은 자유로운 양식”4)이라는 예술적인 의미에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와 음

악의 조화와 대립, 나아가 이들 요소가 만드는 대표 장르인 오페라 양식의 소재와 갈래, 상연과 비

평 등에 관한 등장인물들의 여러 의견과 각자의 생각, 이에 따르는 감정과 상황의 변화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담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이 작품의 특징과 의미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카프리치오≫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과 대답이라고 할 ‘시와 음악의 

관계’의 내용에 집중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논점에 관한 작곡가의 중심적인 생

각을 읽고 그 의미를 살펴보려는 목적이다. 동시에 20세기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 슈트라우스

의 잘 알려진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학문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동안 고찰하지 않았

던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을 찾아내 논의하고 그 가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학문의 목적과 잘 맞

는다고 믿고 본 연구로 슈트라우스 오페라 작품 탐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5)

2. 슈트라우스의 ≪카프리치오≫

2.1. 작품

슈트라우스가 작품 구상에서 완성까지 7년을 필요로 한 ≪카프리치오≫ 창작의 중요한 첫 인

물은 오스트리아 작가 츠바이크(Stefan Zweig, 1881-1942)이다. 츠바이크는 슈트라우스가 오랜 시

간 깊은 예술적 교감으로 함께 일했던 리브레토 작가 호프만슈탈(Hugo von Hoffmannstahl, 1874 

-1929)의 이른 사망 후에6) 새롭게 만난 작가였다.7) 그는 오페라 ≪말 없는 여인≫의 리브레토를 

 3)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의 구상을 시작한 1934년에 70세였다.

 4) Hans Heintich Eggebrecht und Gerhard Kwiatkowski, “Capriccio,” in Meyers Taschenlexikon Musik 

(1984) 1, 162.

 5)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 대상이 된 주요 작품은 ≪살로메≫, ≪엘렉트라≫, ≪장미의 기사≫, ≪낙소스의 아

리아드네≫, ≪평화의 날≫이고, 이 언급한 작품들에 관한 연구가 7편, 시와 음악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닌 슈트라우스의 말년 양식 연구 대상으로 다른 작품들과 함께 ≪카프리치오≫에 관해 짧게 연구한 학위 

논문이 한 편 있을 뿐이다. 김혜랑,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말년의 음악 양식 : 1941년-1948년 사이의 작품

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2015).

 6) 15곡의 오페라 중에 호프만슈탈의 리브레토로 쓰인 곡은 ≪엘렉트라≫부터 ≪장미의 기사≫, ≪낙소스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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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후인 1934년에 첫 망명지였던 영국 런던의 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서 18세기의 작가 카

스티(Abbé Giambattista de Casti, 1724-1803)의 리브레토 �음악이 먼저, 그 다음에 말�(Prima la 

musica, poi le parole, 1786)을 발견하고 슈트라우스에게 이 리브레토에서의 말과 음, 시인과 작곡

가의 관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오페라의 소재로 제안했다.8) 슈트라우스도 츠바이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츠바이크도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독재로 유대인에게는 악화일

로에 있던 유럽 대륙에서는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을 예견한 츠바이크는 같은 나라의 작가인 

그레고르(Joseph Gregor, 1888-1960)가 함께하도록 슈트라우스에게 소개하였다. 이렇게 만난 그레

고르와의 협업도 이어지는 세 오페라를 창작할 때까지 계속되었지만, 정작 츠바이크가 제안했던 소

재의 작품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9) 그사이 그레고르가 이 소재의 리브레토를 두 번 작성했었지만, 

슈트라우스는 시와 음악뿐만 아니라 오페라와 연극의 본질에 관해 더 많은 이해가 있는 작가의 리

브레토를 원했기 때문에 그레고르의 작업에 만족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작품을 잘 이해했고 무

대에 관한 지식과 실행의 능력이 있었던 지휘자 크라우스(Clemens Krauss, 1893-1954)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1941년 1월에 비로소 리브레토 작업을 마쳤다. 그리하여 이미 1940년 7월에 시작한 작

곡을 이어서 마무리하고 1941년 8월에 오페라 ≪카프리치오≫를 완성했다. 이후 크라우스의 지휘로 

1942년 10월 28일에 뮌헨의 국립극장(Nationaltheater)에서 초연했다.

카스티의 리브레토 �음악이 먼저, 그 다음에 말�은 오스트리아 빈 궁정에서 활동한 살리

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가 작곡한 동명의 단막 희극 오페라의 기초이다.10) 음악이 시보다 

우선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과 같은 강력한 제목이지만, 제목은 말 그대로 ‘이미 작곡된 음악에 시를 

써넣는 순서’로 단시간에 오페라를 만든다는 이야기 줄기를 말한다. 여기에 음악가와 시인의 우위 대

립, 프리마 돈나의 선정 과정에서의 진지한 오페라와 희극 오페라의 미학적 대립과 경쟁 소동, 결국 

리아드네≫, ≪그림자 없는 여인≫, ≪이집트의 헬레나≫, ≪아라벨라≫까지 6곡이다. 마지막 곡인 ≪아라벨

라≫의 리브레토는 그가 사망하기 전에 완성했지만, 슈트라우스의 작곡 과정과 초연은 보지 못했다.

 7) 유대인이었던 츠바이크는 1933년에 슈트라우스의 11번째 오페라 ≪말 없는 여인≫의 리브레토를 완성했고, 

슈트라우스도 그와의 협업에 만족했으나 츠바이크는 거의 같은 시기의 히틀러 집권 이후 영국과 미국을 거쳐 

브라질로 망명을 해야 했고, 마지막 머문 곳에서 1942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8) Davis Murray, “Capriccio,”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Opera (1992), 1, 721 참조.

 9) 12번째부터 14번째 오페라인 ≪평화의 날≫, ≪다프네≫, ≪다나에의 사랑≫이 그레고르의 리브레토로 작곡

되었다.

10) 당시의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Joseph II)가 “극장 무대에서의 문제점”이 소재인 단막극 경연을 주재하

였는데, 이때 창작된 것이 연극 무대의 문제를 희화한 모차르트의 ≪극장 지배인≫(Der Schauspieldirektor)

과 이탈리아 오페라를 익살맞게 그린 살리에리의 ≪음악이 먼저, 그 다음에 말≫이다. Josef Heinzelmann, 

“Salieri: Prima la musica, poi le parole (1786),” in Pipers Enzyklopädie des Musiktheaters, hrsg. von 

Carl Dahlhaus und Sieghart Döhring (München und Zürich: Piper Verlag, 1994), 5,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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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체면도 차리고 대중을 위한 오페라를 위해 양보하고 타협한다는 내용을 희극적으로 표현한 작품

이다. 이 작품에서 오로지 ‘시보다 음악이 먼저’라는 강조가 아닌 것처럼 ≪카프리치오≫에서도 시보

다 음악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카스티의 리브레토에서 시와 음악의 관계를 

고찰할 아이디어를 얻어 오페라의 중요한 이 두 요소 중 무엇이 우위인가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과 

논쟁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카프리치오≫도 살리에리의 ≪음악이 먼저, 그 다음에 말≫과 

같이 단막의 오페라로 구성했다. 즉,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백작의 저택 살롱이 중심인 무대 배경

의 변경 없이 이른 오후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의 일을 전개한다. 하지만 짧은 이야기는 아니다. 

여러 막이 아닐 뿐, 악곡의 길이는 오히려 상당히 긴 편에 속하고,11) 막은 하나이지만 이야기는 모

두 13개 장면의 연속으로 진행한다.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는 슈트라우스가 오페라 작품에 자주 활용

한 3관 규모의 전통 오케스트라 편성이고 ≪카프리치오≫만의 특별함이라면 18세기 중반이 배경이

어서 쳄발로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12) 슈트라우스는 극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글루크가 파리에서

의 오페라 개혁을 시작한 즈음인 1775년경으로 명시했다. 중심인물은 저택의 주인인 백작과 백작의 

여동생인 마들렌느,13) 시인인 올리비에와 작곡가인 플라망, 무대 연출가인 라 로슈, 여배우 클래롱

이다.14)

11) 연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악곡의 상연에 보통 2시간 3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

12) 오케스트라 편성 악기는 플루트(3, 셋째 주자는 피콜로 함께), 오보에(2), 잉글리시 호른, C 클라리넷, Bb 클라

리넷(2), 바세트 호른, Bb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3, 셋째 주자는 콘트라바순 함께), 호른(4), 트럼펫(2), 트롬

본(3), 팀파니, 심벌즈, 큰북, 하프(2), 쳄발로, 제1 바이올린(16), 제2 바이올린(16), 비올라(10), 첼로(10), 더

블베이스(6)이다. 괄호의 숫자는 참여하는 악기의 수이다.

13) 또는 누나일 수 있다. 우리말과 달리 손위든 손아래든 여자 형제를 부르는 단어(Schwester)가 같기 때문이다. 

여동생이라고 한 것은 연구자의 임의 선택이고, 어떤 호칭이든 시와 음악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14) 백작(Graf/바리톤), 마들렌느(Gräfin/소프라노), 올리비에(Olivier/바리톤), 플라망(Flamand/테너), 라 로슈(La 

Roche/베이스), 클래롱(Clairon/알토) 외 조역으로 프롬프터 토프(Monsieur Taupe/테너), 성의 집사(Der 

Haushofmeister/베이스), 두 명의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소프라노/테너), 8명의 하인(4 테너/4 베이스)이 등장

하고 말 없는 역으로 젊은 여성 무용수와 무대 위의 세 연주자(바이올린/첼로/쳄발로)가 함께한다. 플라망은 

슈트라우스가 ‘작곡가’(Ein Komponist)가 아니라 ‘음악가’(Ein Musiker)라고 명시했지만, 극 중의 역할이 작

곡가여서 보다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작곡가라고 쓴다. 앞으로도 플라망을 직업으로 언급할 때는 작곡가라고 

명시할 것을 미리 알린다. 백작의 여동생 마들렌느 역은 슈트라우스가 백작 부인 또는 백작 가문의 여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호칭(Gräfin)을 썼지만, 우리말로 백작의 아내와 같은 의미의 ‘백작 부인’은 꼭 맞지 않고, ‘백

작의 여동생’이라고 풀어서 계속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작품 안에서 여러 번 불리는 그녀의 이

름인 마들렌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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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오후, 백작 저택의 살롱에서 마들렌느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며 플라망이 작곡한 실내악을 듣고 있

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플라망과 올리비에는 이 아름다운 미망인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려는 경쟁자이

다. 마들렌느가 둘 중에 누구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의 경쟁심은 두 사람의 각 분야인 시와 음악 중 어느 

것이 우위이냐에 관한 논쟁과 얽혀 있다. 라 로슈는 자신과 같은 노련한 연출가가 있어야만 시도 음악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사랑에 빠진 이 두 젊은 예술가의 교만함을 비판하며 이 논쟁에 합

류하는 인물이다. 그는 다음 날 있을 마들렌느의 생일 축하 무대 공연 준비의 주재자이기도 하여 클래롱을 

공연에 섭외하는데, 그녀의 상대역을 저택의 주인인 백작이 하기로 하면서 이들은 모두 시와 음악의 우위 

및 오페라를 포함한 극 무대 미학의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에 참여하게 된다. 마들렌느는 두 사람의 적극

적인 사랑 고백이 즐겁지만, 어느 쪽으로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사랑 쟁취 경쟁은 올리비에

가 쓴 소네트를 두고 더 불붙는다. 올리비에가 마들렌느를 위해 쓴 소네트를 낭송하자, 플라망은 시가 마음

에 음악으로 울린다며 선율을 붙여 노래로 만든 것이다. 시를 망쳤다는 올리비에와 선율을 붙여 시가 더 

빛나게 되었다는 플라망이 대립하지만, 중립적으로 시와 음악의 훌륭한 결합이라고 극찬한 마들렌느에게 

어느 한쪽으로의 결정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공연 연습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라 로슈 일행이 돌아와 

모두 모여 작은 연회를 즐기며 나누는 대화 주제는 여전히 시와 음악의 우위 다툼이었다. 논쟁을 이어가던 

중에 라 로슈가 비밀로 했던 다음 날의 축하 공연 프로그램이 신화와 영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 모두는 참신하지 않은 소재와 연출이라고 그를 조롱하듯 비웃고, 이에 라 로슈는 젊은 예술가들이 옛것

은 조롱하면서도 극장에 새로운 원칙과 의미를 줄 영향력 있는 새 작품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

박하면서 열변을 토한다. 라 로슈의 주장에 공감한 마들렌느는 시와 음악이 그의 연출과 함께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화합할 새로운 오페라 작품 하나를 만들 것을 요청하며 논쟁을 잠재운다. 백작은 소재를 찾는 그

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 즉 오늘 모두에게 마음을 움직인 열정적인 논쟁을 오페라로 쓰는 것을 제안한다. 

갑작스러운 현실적인 소재의 제안에 창작할 당사자들은 잠시 당황하지만, 기꺼이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기

로 한다. 모두 돌아간 저녁에 저택에 혼자 남은 마들렌느는 각자 사랑 고백의 답을 얻으려고 다음 날 같은 

시각과 장소로 자신을 찾아오게 되어 버린 두 사람, 플라망과 올리비에의 결합인 소네트를 노래하며 어느 

쪽을 선택할지 마음 깊이 고민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답을 얻지 못하는 그녀이지만 소네트의 선율을 즐겁

게 흥얼거리며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15)

≪카프리치오≫에서의 이야기 전개 과정은 보통의 오페라와는 차이가 있다. 이야기 주제

의 발단이 있고 그 전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거쳐 결말로 가는, 대다

수 오페라의 극적인 작법을 쓰지 않았다. 등장인물들이 이야기 진행에 따라 중심 무대 공간인 저택

의 살롱 안에서 움직이거나 중심 공간 안팎으로 드나드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극 진행 연출 

방법이지만, 극의 내용은 첫 번째 장면에서 올리비에와 플라망이 시작한 시와 음악의 대립각을 화두

(話頭)로 모든 등장인물이 이 주제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으

15) 이 줄거리는 ≪카프리치오≫의 주제인 시와 음악의 우위 및 오페라를 포함한 극 무대에 관한 미학 논쟁을 앞

으로의 설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의미로 많이 축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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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마치 일상에서 친분이 있는 여럿이 모여 대화를 할 때, 이 이야기에서 저 이

야기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대립하거나 

반대로 일치하여 맞장구를 치고, 또 누군가 하는 말에 수긍하거나 반박하는 등 대화를 하는 중에 일

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 변화가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담겨 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에 대립

이나 반박이 있다고 해도 적대감을 표출하는 감정적인 과격함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열정으로 재치있고 수준 높은 대화를 희극적인 성격으로 풀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어떤 

결말에 도달하려고 긴장의 상승 곡선을 그리며 진행하지 않고 수평의 잔잔한 물결을 타듯이 계속

된다. 작품에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은 슈트라우스가 ≪카프리치오≫에 ‘음악을 위한 대화극’(Ein 

Konversationsstück für Musik)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16)

이제 이 음악을 위한 대화극 ≪카프리치오≫에서 나타나는 시와 음악의 관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이 작품의 시대 배경이기도 한 18세기 중엽의 오페라 미학 논

쟁에 비춘 관점이고, 두 번째는 등장인물의 상징화를 통한 관점이다.

2.2. 시와 음악의 관계

1) 오페라 미학 논쟁에 비춘 관점

≪카프리치오≫에서는 1775년경의 파리 근교라는 작품 배경으로 추측할 수 있듯이 1774년부터 

시작된 글루크의 파리 활동과 그의 오페라 개혁으로 오페라 미학 논쟁이 있었던 당시의 파리 상황

과 연결한 시와 음악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 전개상으로는 스스로 예술가이거나 예술

의 시대적인 흐름과 현재에 적극적인 관심을 둔 등장인물들이 시와 음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부분 주제이다. 하지만 글루크와 오페라 미학 논쟁, 나아가 글루크가 오

페라 개혁을 하며 시도한 ‘새로운’ 방향은 시와 음악의 관계에 관한 슈트라우스의 생각을 드러낼 

중요한 매개로 쓰였다. 슈트라우스는 대화극으로 만든 ≪카프리치오≫를 “카스티의 리브레토 제목

이 계기가 된 이론적인 희극”이라고 칭하며 “이 희극의 수호성자는 작곡 양식의 위대한 개혁가 글

루크”라고 했다.17) 그는 또한 글루크가 쓴 오페라 ≪알체스테≫(Alceste, 1762)의 서문(序文) 내용

16) 대화극은 극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극의 한 형태이다.

17) Richard Strauss, Betrachtungen und Erinnerungen, hrsg. von Willi Schuh (Mainz: Schott Music GmbH 

& Co. KG, 2014), 154-155. 인용한 문헌에서의 글은 ≪카프리치오≫ 총보에 써 놓은 서문의 내용이기도 하

다. 슈트라우스는 위 인용 문구에서 생략한 카스티의 리브레토 제목을 �말이 먼저, 그 다음에 음악� (Prima le 

Parole, dopo la musica)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슈트라우스가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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